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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
• 진격의 거인  

• 나의 살던 고향은 

• 기체 안의 분자 

• 태양에서부터 각 행성들까지의 거리는 



들

• 고체들  
-> 

• 세가지 서로 다른 계들를 
->  

• 많은 사람들이 
->



수 있다 / 것 같다 / 생각한다
• 이라고 할 수 있다  

-> 

•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 
-> 

• 인 것 같다 
-> 

• 나는 ~라고 생각한다. 
-> 

(참조) 

• 하지 않으면 안 된다 ->  

• 해야 마땅하다 ->  

•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->  

• 없지 않다 -> 



대한 / 관한
• 가뭄에 대한 대책 

->  

• 규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방법 
-> 



수동태
• 이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다루어진다. 

->  

• 보여진다 ->  

• 요구된다 ->  

• 되어진다 ->  

• 생각되어진다 ->  

• 하게 된다 -> 



주술 관계
• 단문쓰기 / 주어와 술어를 가까이 두기 

• 오늘 현안 문제들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
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
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
서 지향성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
오늘도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음식 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
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. (김정은 인사말 중) 

• 그런 가운데서도 ‘우리의 그 핵심 목표는,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’하는 것으로 
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어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
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(박근혜 발언 중) 

• 국내외 증권사들이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없을 것으로 전망
하는 등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. 
->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없을 것으로 국내외 증권사들이 
전망하는 등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.



수식어 위치
• 수식어와 피수식어 가까이 두기 

•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 
->



접속사
• 접속사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

• 기량이 있는 상목수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. 못 하나 박지 않고 집 한 채를 짓는다. 억지
로 못질을 하여 나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귀를 맞추어 균형과 조화로 구조물을 
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.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는 기술도 마찬가지이다. 서툰 글일수
록 '그리고, 그래서, 그러나'와 같은 접속사의 못으로 글을 이어간다. 그런 글을 읽다 보
면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게 된다. 잘 다듬어진 글의 이미지와 리듬은 인
위적으로 접속사를 붙이지 않아도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고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이
어진다. 글의 앞머리만이 아니다. 글을 맺는 종지형도 마찬가지이다. 서툰 글일수록 '것
이다'로 끝맺는 것이 많다. 한 글에 '것이다'를 몇 번 썼는가, '그리고' '그러나'와 같은 접
속사를 얼마나 썼는가 하는 기계적인 통계만으로도 악문과 명문을 구별해낼 수 있다." 
(이어령, 한국의 명문 중)


